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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어떠한 것을 목표 삼고 집중해서 노력하

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목

표를 이룬다고 하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원리가 작용됨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에게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노력을 그

쳤다면 오늘날과 같은 놀랄만한 수명연장

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젊고 건강

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거

의 광적일 정도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본능에 가깝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사람

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어 본 경험은 없

지만,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에 빠지

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늙고 병들어 죽

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같은 일에 

인간이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

큼 인간의 본능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

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

어가는 과정이 인간이 모르는 어떠한 이

유와 원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덮어 씌워

진 가장된 것이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인

간이면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면

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

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길 원하는 사람

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

꿈이란 무엇인가

무의식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고의 

영역, 그것은 현실적인 감각으로서는 참

으로 이해하기 힘든 분야라고 말한다. 그

러나 사실 꿈이란 전부 경험의 산물이 만

들어낸 사고작용이다. 자신이 아니면 조

상이 행동으로 했든 생각으로 했든 언젠

가는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든 산물이

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꿈 꿀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시간과 공간의 차이

가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실 오

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려는 마음과 생

각이 확장되어 꿈이 실현된 것이다. 완전

히 현실의 고통과 불행이 없는 세계가 곧 

꿈의 세계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

라함 링컨은 “인생은 자신이 얼마만큼 마

음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얼마나 완전한 꿈을 꾸느냐에 

따라 행복의 완성도도 높다는 얘기다. 과

연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느

냐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의 크기도 다르

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인류의 찬란한 문

화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을 수 있었

던 것은 순전히 인류가 꿈꾸어 왔던 꿈의 

크기와 폭이 비례하여 이룩된 것이다.

꿈에도 좋은 꿈, 나쁜 꿈이 있어

사람에게 이로우면 좋은 꿈이고, 해로

우면 나쁜 꿈이다. 이로운 것도 영원해야

지 잠시 잠깐이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사

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데 한 달만 먹고 그 

나머지는 굶는다면 그것은 이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

로운 꿈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

야 그것이 꿈이다. 죽음은 꿈이 될 수 없

다. 유한하기 때문이다. 자고로 이 시대의 

영웅호걸이라면, 불로장생을 마땅히 꿈꾸

어야 한다. 그래야 영웅의 자격이 있다. 인

간에게 불로장생의 꿈만큼 큰 꿈이 또 있

을까? 

여기에 인류에게 최고의 이로운 꿈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잠재된 욕구를 알면 오랜 불로

장생에 대한 꿈을 이해

인류의 수명만을 놓고 볼 것 같으면, 과

거 50년 전만 해도 인간 한계 수명이 60세

를 갓 넘었었다. 그래서 70세 넘어 선 사람

이 보기 드물다고 해서 옛말에도 70세를 

고희(古稀)라 이름 할 정도였다. 그런데 

2019년이 되는 지금에는 70세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노인 축에도 못 낀다. 

이미 100세 장수시대가 성큼 다가와 현실

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기대와 꿈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가져와 인간의 

수명 연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이기는 

삶 삼천갑자 동방삭

꿈을 먹고 사는 존재, 인간

식 속에 내재된 조상이 경험한 세계다. 앞

에서 말했듯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생각

할 수가 없다. 

불로장생의 꿈

불로장생의 꿈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

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작된 진실에 입각

한 것이다. 잠재의식에 대한 분석과 연구

를 제대로 하게 되면 보다 확실하게 인간

의 불로불사에 대한 욕구와 인간 존재의 

비밀 해소의 욕구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불로장생하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

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것

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다

는 것에 대하여 좀더 각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노력하

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간에 인류가 불로장

생에 대하여 쌓아온 고귀한 경험과 지식

에 더하여 한 차원 더 높고, 더 솔깃한 불

로장생의 비결을 전하고자 한다. 인간 최

대 소망인 불로장생을, 지금 이 시대에 내

가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김주호 기자

또 다른 이야기는 서왕모의 복숭아 숲

인 반도원에는 복숭아나무가 3600그루 

있으며, 그중 1200그루는 3천 년 만에 열

매가 익고, 1200그루는 6천 년 만에, 나머

지 1200그루는 9천 년 만에 익는다고 한

다. 효능도 제각각 달라서, 3천 년 만에 익

는 복숭아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건

강해지고, 6천 년 만에 익는 복숭아를 먹

으면 하늘을 날 수 있고 장생하며, 9천 년 

만에 익는 복숭아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동방

삭은 영생한다는 서왕모의 복숭아를 먹은 

사람치고는 18만 년이라는 다소 짧은 생

을 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에게 동방

삭을 잡아 올 것을 명했다. 그러나 동방삭

은 삼천갑자(18만 년)를 살게 되자, 둔갑

술을 써서 저승사자도 알아볼 수가 없었

다고 한다. 고심하던 저승사자는 동방삭

이 호기심이 강해서 궁금한 것은 꼭 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꾀를 내어 냇물에서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

리 세브리카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에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

이.’ 옛날, ‘웃으면 복이 와요’ TV 프로그램

에서 히트를 했던 내용이다. 늦둥이를 낳

은 부자 영감이 아들이 오래오래 살았으

면 하는 바람으로 지어 준 이름인데, 아이

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려다가 이름

이 너무 길어서 이름만 부르다가 그만 물

에 빠진 아들을 건지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의 풍자극이다. 

위에 열거한 이름 중에 삼천갑자를 살

았다고 하는 동방삭(東方朔)이라는 이름

이 나온다. 중국 고전 신이경(神異經)에 

따르면 동방삭은 서왕모(西王母)의 복숭

아를 훔쳐 먹고서 삼천갑자(三千甲子·18

만 년)를 살았다고 한다. 서왕모라는 여신

이 관리하는 복숭아 숲에서 자라는 복숭

아는 3천 년 만에 한 번씩 익으며 그걸 먹

으면 신선이 되어 불로불사 한다고 한다. 

숯을 빨기 시작했다. 보통사람들은 저승

사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

지만, 동방삭은 처음 보는 신기한 일인지

라 저승사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숯을 

물에 빨아서 무엇에 쓰려고 하시오.” 그러

자 저승사자는 “희게 만들어서 팔려고 그

런다오.” 하고 대답했다. 

까만 숯을 희게 만들려 한다는 답변을 

들은 동방삭은 “내가 18만 년을 살았어도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은 처음 보네!”라고 

발설해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동방삭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

게 되고 동방삭의 장수 기록은 18만 년으

로 끝이 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냇물을 

“숯내” 또는 탄천(炭川)이라 부르게 되었

다고 한다. 

하나의 전설로 보기에는 시사하는 바

가 많이 있다. 모든 종교의 경전에 감로

(甘露)의 정도(正道)가 나오면 인간의 탈

을 벗고 신선(神仙)이 되어 영원한 삶

을 누리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격암

유록 농궁가(弄弓歌)에는 아기가 동방삭

과 같이 천년만년을 살라고 기원하고 있

으며 성경에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요한복음 

5:39)”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진시황과 한

무제가 찾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바로 감

로이다. 더 늦기 전에 감로가 내리는 곳을 

찾아가서 불로불사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자신에게 모시면 만사형통이 된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무도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이 사과나 복숭아 같은 열매라고 말한다.

▶ Since the dawn of human history, no one knew what the Forbidden 

Fruit is. Some insist that it is like an apple or peach.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말씀이다. 

▶ But it is not true. The Bible is not a book about physical things but a 

spiritual book.

그래서 선악과는 사과나 복숭아 같은 물리적인 과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과일 즉 영을 상징한다. 

▶ It symbolizes a spiritual fruit, that is, a spirit. So the Forbidden Fruit does 

not indicate physical fruit, such as an apple or peach. 

선악과는 마귀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다. 

▶ The Forbidden Fruit indicates the evil spirit.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 The Bible says Adam and Eve, after eating the Forbidden Fruit, came to 

know good and evil. 

그러나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이 선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이미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을 알고 있었다. 

▶ But Adam and Eve already knew good before they ate the Forbidden 

Fruit because everything around them was good.

선악과는 실제로 마귀 영을 말하는 것이다. 

▶ The Forbidden Fruit is actually Satan. 

많은 사람들이 신이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말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기 위

해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악과는 마귀요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

과 반대되는 영이었다.

▶ Many people insist that God made the Forbidden Fruit to test whether 

Adam and Eve would keep God’s word or not. But the Forbidden Fruit is 

Satan, who is against God from the beginning.*

by Alice

선악과란 무엇인가?
What is the Forbidden Fruit ?

인권운동으로 유명한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장면


